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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앉은 키로 눌러 봤나?
카운터 옆 주문 키오스크 앞에 사무용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본다. 눈높이가 화면 아래쪽 가장자리에 걸린다. ‘세트

메뉴’ 버튼은 팔을 끝까지 뻗어야 겨우 손끝에 닿고, ‘결제하기’는 아예 손이 닿지 않는다.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01 기계를 바꿀지, 프로그램을 바꿀지는 지금 키오스크에서 갈

린다

02 키오스크 견적서는 일곱 줄로 나뉜다

03 실측부터 인수 교육까지, 흔히 놓치는 자리

본문 속 수치

400~1,200mm
접근성 지침은 조작부 높이를 바

닥에서 400~1,200mm 안에 두도

록 정해 두었다.

1,400mm
서서 쓰는 기준으로 만든 기계는

상단 메뉴가 1,400mm 위에 올라

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.

0.8m
휠체어가 정면으로 다가서려면 기

계 앞에 폭 0.8m, 깊이 1.3m 안

팎의 빈 자리가 있어야 한다.

2~3주
프로그램 개발과 연동 시험에 2~3

주, 현장 설치는 보통 반나절이면

끝난다.

2026년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가 소상공인 매장까지 넓어지

는 해다.

그런데 이 기계가 기준에 맞는지는 서류보다 의자에 한 번 앉아 보면

먼저 드러난다.

의무화는 화면 크기보다 손이 닿는 높이에서 시작된다

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무인정보단말기, 곧 키오스크

에도 ‘정당한 편의 제공’ 의무가 붙었다.

적용 디스플레이

키오스크

구성 요소

콘텐츠 제작 · 맞춤 프로그램 개발 · 3D 모델링·설계

· 미디어 플레이어·셋탑 · 네트워크·폐쇄망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제작·발주 → 설치·

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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